
유럽의 면방공업(1)-5 

 

4. 단체 등 방문조사 

(1) 유럽 섬유산업 현황의 일단면 

방문처 : JETRO Hamburg 사무소 

Tomen Import Export GmbH 

1) 스펀 레이온의 붐 

유럽 섬유시장은 1987년 전까지는 면이나 P/C가 좋았으나, 88년에 들어서

서 패션이 완전히 이들에게 등을 돌려, 아주 부진하며, 유행은 스펀 레이온

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서독에서는 레이온 스프사의 생산이 40%나 증가하여, 스프면을 전세계에

서 심이하고 있는 상태, 그 배경에는 면, P/C에 싫증이난 반면, 레이온의 염

색이 고우며, 견에의 동경의 부활로 보인다. 레이온의 날염기술로 블라우스 

등 좋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 지나치게 유행을 타서 외의류에 까지도 레이온

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 반동이 우려된다. 

이외에 경사에 나일론, 위사에 면이라던가, 레이온 경사에 면위사의 교직, 

레이온 혼방 등 약간 합섬이 섞인 부드러운 촉감의 밝은색 계통이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붐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강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에의 

대응품으로서 유럽 제조업체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럽, 특히 

서덕에서는 EC 역내나 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공수중에서, 타국이 모방할 수 

없는 것, 또는 어느 정도는 모방할 수 있어도 쿼터로 한정되어 있는 제품을 

골라 패션을 따라가며 판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독 최대의 방적 HOF(25만추, 2만로터)는, 비스코스 등의 특수



사를 방출하여, 특수한 가공이나 느낌을 주는 직물을 패션에 맞추어 파는 전

략을 취하고 있으며, Murata의 MJDS의 레이온 SF의 방출에 매우 적합함을 

발견하고 열심히 방출하고 있다고 한다. 

 

2) 강력한 대형 소매점의 발언력 

유럽에는 Marks & Spencer Quality라는 말이 있으며, M & S사의 바이어가 엄

격한 품질기준을 정학, 방적이나, 직포, 가공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데 HOF에서 불합격이었던 실은, NINO에서도 합격하지 못한다. 반대로 

M & S에서 합격한 제품이면 타점에서도 합격한다. 이외에 C & A(본사 네덜란

드)도 유럽전역에 있는데, 구매량면에서도 M & S의 발언력이 대단히 크며, 

방적기 제조업체에까지 그 힘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제품에 따라서는 자사

에 염색 설비가 있는 데도 타사에서의 염색가공을 지정하는 등 경쟁자들이 

서로 협력해 나가는 일도 있다. 

 

3) 일독 Textile 업계의 체질적 차이 

서독업게에서는 방적, 제직, 편성 및 염색가공의 수직형 그룹화가 많다. 이

런 경우 염료 제조업체의 지원도 있어서 염색가공업자의 힘이 강하다. 그들

이나 NINO, HOF 등 대섬유제조업체는 색, 무늬 등을 포함해 모든 위험을 걸

머지고 1년 전에 스스로가 기획하고 원단을 준비하여 견본을 만들어, 부가가

치를 잘 올린 Textile을 멧세(Messe)에 출품하여 철저하게 판매세력을 한다. 

멧세를 발표의 장으로가 아니라 거래의 장으로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직물 다음에는 의류의 멧세를 순차적으로 직물부터 제품으로 각지에 전시

하여, 그곳에 고객을 모으고, 전력을 집중하여 판매해 간다. 각 지역의 판매

원은 모두 컴퓨터의 단말기를 갖춘 부스를 갖고 있으며, 재고상황을 조사하



여 생산계획에 반영시키는 일까지 하고 있다. 

즉, 스스로 기획하고 패션을 유도하는 데 참여하고, 이에 따른 제품을 스

스로 만든다. 그리고 그 적중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투입한다. 

다라서 자사의 실이 무엇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반

응이 즉시 방적으로 돌아온다. 

특히 일본과 다른 것은 염색가공업자의 힘이 강하며, 그들이 원단을 준비

하여 스스로의 리스크로 기획하여 가공한 직물을 스스로의 상품으로서 판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서독에서 뚜렷하며, 이 나라의 방

적업을 이해하려면, 여기까지 파고 들어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유럽의 설비투자동향 

방문처 : Murata Machinery Europe GmbH 

Tomen Textilmachinen GmbH 

유럽방적의 설비투자 동향을 와인더를 중심으로 보면, 1983년의 ITMA(파

리)까지의 7~8년간은, 면방은 경기가 좋지않아 거의 투자 도지 않았었는데, 

83년에 이태리의 모방에 정방 와인더가 도입되어 실적이 오르기 시작한 후

로, 84년경부터 면연계에도 신, 증설이 이어져, 방적기 전반에 걸쳐 세계적 

제조업체는 매우 바빠졌다. 

정방기는 유럽은 역시 이 지역의 기계가 많으며, Zinser가 가장 많다. 최근

에는 와인더는 96%가 ACF(자동관사공급)화 되어 있으며, 이태리나 스페인의 

시골 공장에서도 ACF화된 와인더를 볼 수 있다. 

유럽섬유산업의 활력을 설비투자면에서 보면 영국은 Coats Viyella는 그런데

로 구입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그 외는 새로운 기계도입은 제로에 가까운 상

태이며, 이태리 등의 교체가 활발한 나라의 중고기 시장의 하나(그 외는 남



미)로 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유럽에서 역시 활력이 있는 데는 유럽의 서독, 스위스, 남유럽의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이며, 특히 이태리 등은 아직 기간산업으로서 섬유산업을 지

키려는 의식이 업계 전체에서 느껴진다. 

이들나라에서는 그동안 10년간에 상당히 독재가 이루어져, 회사수, 설비, 

종업원 모두가 줄고 있는데,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어 짐작되는 바와 같이 

남아 있는 회사는 투자의욕이 강하며, 기계가 새것이고, 선행투자의 효과라

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서독 주변에서도 별로 도산 이야기를 듣지 못하며, 

살아남는 데는 튼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전략은 과점화나 

특화의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다. 

또한 유럽방적의 보전기술 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으며, 보통의 

문제는 자사에서 해결하고 있다. 다만 최근 늘어난 Sequencer(Program)의 고

장 등은 못 고치고 있다. 일본과 같이 전기, 메커니즘, 컴퓨터의 세가지를 모

두 다룰 수 있는 기술자는 없다. 

 

(3) OE사의 용도개발 

방문처 : W. Schlafhorst Co. 본사 

동사는 가족경영의 비상장회사, 10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70년까지는 

자동 와인더나 전자동의 오토코너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79년 이후 OE정방기 

오토코로가 추가되었다. 전자는 년간 5만 드럼, 후자는 년간 28~30만 드럼을 

생산하며, 오토코로의 출하량은 100만 드럼을 넘는다. 

1983년에 단섬유방적기 메이커인 Zinser를 매수 방적기 생산의 기반이 강

화되었다. 1960년에는 매출 4,200만 DM, 종업원 1,400명이던 것이 1987년에는 

8억 8,600만 DM, 5,300명으로 성장, 여기에 Zinser사의 3억  DM, 1,800명이 추



가되어, 매출 12억 DM, 종업원 7,100명인 유럽최대의 방적기 메이커이다. 과

거 3년간의 투자는 9,200DM, 기계의 94%는 수출, 그중 2/3는 EC와 미국, 일

본은 오토코너로서는 4위, 오토코로에서는 8위의 고객이다. 

우리들의 목적은 세계의 사용자가 방적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돕는 것인데, 장래를 전망해 보면 방적기계는 더욱 지능화, 즉 생각하는 능

력이 있는 시스템을 갖춘것으로 발전해 간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비한 공

장을 신설, 250명의 기술자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세번수화도 겨냥하

고 있으며, 오토코롱는 현재도 30’s까지 방출할 수 있다. 

 

Q : 일본시장은 잘 알다시피 실의 품질에 매우 엄격하다. 지금 OE사는 일

본에서는 신용이 주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용도의 상품 개발을 위하

여 견본품을 만들어 마케팅하고 있는데 Ring사 보다도 딱딱하다는 이

유로 시장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 

A : 15년전에 OE정방기의 개발을 이 방에서 결정하였다. 그때 왈트하이머 

박사가 “Ring사가 새로운 OE사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도태되는 일은 

없다”라고 역설한 말이 생각난다. OE사는 Ring사와는 별개의 것이다. 

OE사의 주용도는 니트이며, 그 좋은 예로서 미국의 사용자중에 이미 

400만 설치, 말년에 추가로 500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시장이 

OE사에 대하여 까다롭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Ring

사 보다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신 

시장이나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도 주야로 연구하고 있으

므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기를 바란다. 

 

(4) 이태리의 방적현황 



방문처 : Associazone Cotoniera Italiana 

이태리방협(Associazone Cotoniera Italiana)과의 회합에서는 Paleari 회장, Burgi 

면방적부회장 등 5명이 출도, 사시황에서부터, 방출번수, 설비근대화, 노무사

정 등에 대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 이태리의 시장은 최근 8개월간 아주 나쁘다. 특히 OE사의 가격은 작

년보다도 20%나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어떠냐? 

일 : 일본도 피크시로부터 30%, 평균 20% 하락하고 있다. 주요한 가격은 

다음과 같다.  

제직용 사  10’s  OE   카드사    275엔/kg 

20’s  OE   카드사    319엔/kg 

20’s Ring   카드사    374엔/kg 

30’s Ring   카드사    483엔/kg 

40’s Ring   카드사    516엔/kg 

30’s Ring  코우머사   664엔/kg 

40’s ring  코우머사    684엔/kg 

 

이 : 이태리에서는 실의 이야기는 니트 코우머 30’s가 중심이 된다. 가격에

서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태리쪽이 10%싸다. 

이 : 방적설비상황, 방출번수, 코우머비율은? 

일 : 전국 규모로는 870만추, 그중 OE는 18만 드럼인데, 방협회원 60개사

만 보면 700만추, 그중 650만추가 가동되고 있다. 평균 방출번수(이하 

모두 방협회원사분)는 100%면사가 78년에 29.38’s 였던 것이 매년 세

번수화하여, 87년에는 33.42’s로서 사상 기록을 갱신, 10년만에 3번수, 



10% 세번수화하고 있다. 금년은 P/C의 시황이 나쁘기 때문에 세번수

로 전환하여, 현재는 150만추가 50’s 이상을 방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코우머 비율도 매년 착실히 상승하여 75년에는 24%였던 것이, 

다음 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7년에는 42.4%가 되었다. 

이 : 이태리에서는 25’s 이며, 가장 세번수화 했을 때에도 26’s이였으니까, 

일본은 매우 세번수화 되어 있다. 코우머 비율로는 50.8%로서 이태리

가 더 높은데, 평균번수(카드, 코우머 포함)는 25’s, 가장 세번수화 했

을 때에도 26’s이므로, 일본이 더 많이 세번수화하고 있다. 일본의 세

번수사 수입상황은 어떠한가? 

일 : 1987년에는 100%면사 수입 100만 베일중 47’s 초과가 6,700베일로서 

1%이하이다. 인도로 부터의 수입이 제일 많아 3,000베일이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서 1,400베일이었다. 

 

<표 6> 이태리의 면사 생산추이 

 

 



이 : OE 비율은 어떤가? 

일 : 100%면사의 8.5%(87년), 10년전에는 15.2%였으이까 많이 감소했다. 

이 : 정방기 등 기계년한은 어느 정도인가? 

일 : 종전 직전의 것이 중심이니까 30년 정도는 아닌지 물론 개조는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10년동안 방적에의 투자액의 74%가 신설이고, 

그 나머지가 개조에 해당되고 있는데, 정방기에서는 이것이 50:50으로 

되어 있다. 개조는 롤러부가 중심이며, 신설은 Ring정방기와 오토도퍼

가 중심이고, OE기에의 투자는 적다. 

이 : 장래에 대한 전략으로서, 근대화 자동설비를 도입할 의향없는가? 

일 :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공장을 참관한 것

도 장래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에서도 과거 5년간에 근대화공장

이 10개공장 정도 생겼는데, 이웃나라들로 부터의 면제품 수입은 국내 

생산량을 상회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대기업 등은 방직품의 생

산을 줄이고, 고부가가치품으로의 이행을 시도하고 있다. 장차추수는 

줄겠으나, 보다 근대화되어 갈 것이다. 

이 : 장차 일본의 설비가 더욱 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936년에 이태리에는 400만추가 있었는데, 현재는 26만톤으로 늘었다. 

이는 기계를 교체하여 고생산성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기

계의 평균년한은 8~9년 정도일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럽에서도 

남쪽 지역인 이태리, 스위스, 서독의 방적은 강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는 쇠퇴하고 있다. 

 

이외에 방문공장의 고속조업과, 보전과 품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였다. 

일본의 경우, 이태리 수준의 조업과 보전으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



는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점에 있어서는 효율을 떨어

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품질을 중요시하는 유럽은 효율을 희생하면서도 고품

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과 품질에 대한 자세의 차이가 뚜렷이 부

각되었다. 

 

노무 및 임금, 전력사정에 대하여도 서로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종합해 보

면, 

① 연간 조업시간 

○ 일 본 : 

보통은 7,200 시간(300일) 

신설공장 8,100시간(340일) 

○ 이태리 : 

4교대로 6,500시간 내외가 많음. 

일요일 조업은 금지되어 있으나, 노사가 합의하면 가동할 수 있

으므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분야가 방적이다. 

방문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음. 

Gemona  사: 351일,  8040 시간/년 

Filatex   사: 346일,  8300 시간/년 

Montalto 사: 335일,  8040 시간/년 

② 연간 노동시간 

○ 일 본 : 

가장 전형적인 2조 2교대 취업에 있어서의 연간 소정 노동시간(잔업이나 

휴식은 제외)은 

7.75시간/일×(365-104)일=2,022.75시간/년이나 1989년 7월부터 7.25시간/일로 



시간단축되어 7.25시간/일×261일/년=1,892.23시간/년이 된다. 

주간작업 등의 경우 실 작업시간은 8시간×261일=2,088시간에 잔업 등을 

포함 2,200~2,400시간이 될 것이다. 

○ 이태리 : 평균 주 36시간, 1,600~1,650시간/년 

③ 임 금 

○ 일 본 :  

한 공장의 예를 소개하면 

일반공원 

남    20만/월×15개월=300만×120%=360만엔/년 

여 15~17만/월                    ···270~310만엔/년 

보전원 40세 남자의 모델 케이스   ···600~700만엔/년 

경영자를 포함한 총평균          ···400만엔/년 

연간 2,200시간(1,820엔/시간)~2,400시간(1,670엔/시간) 

 

○ 이태리 : 

통계(1987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임금           ··········8,257 리라/시간 49% 

사회보장 관계비··········7,690 리라/시간 46% 

퇴직금 관계비  ··········  727 리라/시간 4% 

기타           ··········  195 리라/시간 1% 

16,869 리라/시간 100% 

 

회사의 노무비 부담은 약 17,000리라/시간(약 1,700엔)인데, 각 방적회사의 

이야기로는 17,000~19,000 리라/시간이었다. 매년 8~11%의 임금상승이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년 4~9% 정도 상승하므로, 고임금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EC내에서는 서독 다음 가는 고임금국이다. 

또한 이태리는 정부의 규제가 엄해서 외국인 노동자는 극히 적다. 노임을 

낮추려는 회사는 남부 이태리인을 고용하고 있다. 

④ 전력요금 

○ 일 본 : 14~16엔/kWh 

계절별(여름, 기타), 시간대별,(중부하시 주, 야간) 요금제도가 있음. 

○ 이태리 : 연평균 80리라(8엔)/kWh로 매우 싸며 과거 수년간 과율은 미

증하고 있으나 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요금 체계: 

*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서로 다르다. 

* 하기, 동기에 따라서도 전력요금이 서로 다르다(동기는 갈수기이므로 전

기요금이 높다). 

* 야간, 휴일 요금제도가 있다. 

* 전기 사용량에 따라 대수요가 할인제도가 있다. 

 

(5) 서독의 방적현황 

방문처 : Industrieverbandes Garne e. V 

서독방협(Industrieverbandes Garne E.V)에서는 Reiner Ott 전무, Erwin Schock씨

로부터 서독의 방적현황을 들었다. 

 

 

 

 



<표 7> 서독의 면사 수출입 

 

 
 

1) 서독 방적의 구조변화 

과거 10년의 구조변화의 주된 이유는 일본이 파키스탄 때문에 곤란을 당

하고 있듯이 터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로부터의 면사 수입이다. 87년



에는 이 두 나라로부터의 면사수입이 전체의 34%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집트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3위로 올라와 이 세나라가 44%를 점하고 

있다. 다음은 브라질인데, 다섯번째로 이태리로부터의 수입이 많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외에 양적으로는 아직 적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부

터의 수입도 87년에는 급증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표 7.) 

현재 수입사는 국내생산의 65~70%, 전수요의 51%를 점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일본과 크게 다른 것은 서독에서는 면사수입의 절반에 해당

하는 면사수출이 있다는 것과 그 최대 수출대상국이 이태리일 뿐만 아니라 

수출량이 수입량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EC에서 최대의 쿼터를 갖

고 있는 서독에의 수입사가 EC각국에 재수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태리

에 정번수 수입사가 들어 가고 그 대신 고급 링사가 서독에 들어와 그 중간

의 실이 서독방적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표 8> 이태리의 면사 수출입 

 



 

 

구조변화의 주체는 ①면방공업의 축소와, ②생산내용의 변화이다. 과거10

년간에 공장은 11%, 종업원은 31% 감소하였다. 다만 생산량은 2% 증가하여 

동일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료에서는 면이 늘고 있다. 10년 정도 전부터 

OE사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OE정방기도 스위스나 이태리, 스페인보다 급증하

여 생산의 50%가 OE사로 되었다. 종업원의 감소는 주로 신기술, 특히 OE정

방기의 도입으로 인한 면이 크다. 

OE사가 늘어난 원인은 터키로부터의 높은 수입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이

며, 이렇게 함으로서 수입의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표 7)/ 

그러나 과거 2~3년 OE정방기에의 투자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생산 과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 Ring사의 시세가 떨어져 OE사와의 가격차가 적어

졌기 때문에 사용자는 Ring사를 찾게 되어, OE사는 과잉인듯 하며, 각사는 

세번수사쪽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서독에서는 47개사중 Ring방적만으로 살아남아 있는 데가 13개사, 28



개사가 OE와 Ring방적, 6개사는 OE뿐이다. Ring방적 13개사는 오래전부터의 

합섬방적뿐인 회사와 세번수 전문이나 팬시얀이나 선염사방적 등 특화방적

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수입문제 

EC는 수출국과 MFA 협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 공급국인 터키와는 특별한 

수량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7년전에 EC는 터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설정하

는데 성공하였는데, 곧 최저가격제에 의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거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수량규제로 바꿨다. 규제방법으로서는 반덤핑 관

세와 수량규제가 있는데, 특히 전자는 대단히 어렵다고 한다. 

서독을 통하여 터키 실이 이태리에 들어오는 문제를 이태리에서 들었는데, 

이 문제는 서독에서는 면사상인이 면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

로서 서독에서는 방적사 자신이 제품수입에 관여하고 있는 데는 없다. 다만, 

많은 수직기업에서는 방적과 직포는 적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포부문에서

는 타사의 실을 쓰거나, 때로는 수입사를 싸게 사려고 하며, 한편 방적부문

에서는 좋은 값으로 실을 팔려고 하는 서로 종적인 관련보다는 횡적인 거래

선을 구하고 있는 데가 많다. 

이태리에서 방적이 쿼터를 갖고 실을 수입하여 가격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었는데, 최근에는 EC시장이 보다 자유

스럽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서독에서는 백화점의 힘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서, 자국 산업도 여의치 않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어, 방적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다. 백화점은 수량규제나 협정에는 언제나 반대

하고 있으며, 1992년에 EC가 통합되면, 서독의 강력한 백화점이 EC전체에 영



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방적도 포함하여 섬유산업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

에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대륙으로부터의 구입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하

여 영국의 Marks & Spencer가 특히 직물구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

실이라고 한다. 

표 7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실의 수입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

고 있는 것도 일본과 다른 점이다. 2차제품에 대하여는 예를 들면 셔츠는 

85%가 제품으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직·염색가공·봉제와 전산업이 타격

을 받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정도는 니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편성

→봉제가 서독 편성업계의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코스트면에서 국내에서 

편성한 천을 그리스, 포르투갈, 북아프리카 등에서 봉제하는 경향이 두드러

져 봉제자동화에 의한 대처가 관심사로 되어 있으며, 이런 점에서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고 한다. 

 

3) EC통합을 향하여 

과거 10년간의 동향을 보면, 서독산업은 방적도 포함하여 전유럽을 시장으

로 보고 대응전략을 전개해 왔다. 이 시장에서의 섬유산업에서는 이태리가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서독 또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 대시장은 언어나 문화를 달리하는 많은 부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

으므로, 시장통합이 선행되고 있다. 따라서 EC 통합에 의한 메리트를 타 산

업만큼 크지는 않다. 

 

4) 다품종생산에 적합한 기계들 



서독은 HOF 사와 같이 다품종으로 양산을 추구하는 대기업도 있으나, 이

것은 특별한 예이며, 소품종 양산과 다품종 소량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편, 

섬유기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다추의 양산기를 원하였으나 최

근에는 소로트로서 생산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화에도 유연

성이 있는 기종을 찾고 있다. 그런 뜻에서, 특히 해외로 옮겨가고 있는 봉제

를 다시 불러 들이기 위해서도 일본의 자동 봉제기의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5) ITME 인터라켄 총회 

국제섬유제품제조업자연합회(ITMF)의 1988년도 총회는 Swiss Textile 협회

(Industrieverband Textil)의 초대로 스위스의 인터라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조

사단부터는 스케줄의 형편상 2명이 대표로 “풍요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주

제로 한 제2작업회기와 Panel discussion에 참고하였다. 

이곳에서의 하일라이트는 “풍요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을 의류 제조업자

(Apparel manufacturer)의 입장에서 발표한 Benetton사의 조직개발담당중역인 

Furno씨의 구연이었다. 

 

6) “풍요로운 시장”에서의 Benetton사의 기업전량 

Benetton사는 20년전에 설립되어, 현재는 세계 약 40개국의 5,500개의 소매

점에 연간 동 그룹내에서 제조한 의류품 5,200만점을 공급, 총매출 1,300억엔

의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 급성장의 비결은, “수직적으로 분단된 회사(Vertically disaggregated 

company)”라고 정의되는 독특한 조직이며, 그 포인트는 다음의 4개이다. 

① 외부생산 



제조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출의 20%를 자가생산하지만 

나머지 80%는 이태리 북경부에 산재하는 약 500개 하청회사의 네트위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소기업군에 의한 고용창출은 15,000명(Bentton사의 고용

의 10배)이다. 

② 세계에 퍼져 있는 대리점을 이용한 간접적이 판매조직 

Benetton 사는 5,500개의 소매점과의 사이에 약 80개의 대리점을 활용하고 

있다. Benetton사는 그들에게 연 2회 제품 콜렉션을 공개한다. 대리점은 이외

에도 신점포에의 잠재 투자가의 발굴이나 점포의 입지에 대한 조사 등도 위

임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년 몇백개의 새로운 점포망을 형성해 가는 것을 돕

고 있다. 

③ 넓게 산재한 소매 네트워크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소매점의 이미지를 표준화함에 따른 동일성의 보증

과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 Benetton사의 개념은 다음 방

침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 점포와 전시용 가구의 표준화 

○ 광고재료의 일괄제공 

○ 추천 가격제의 채용 

○ Benetton사 제품만의 전매 

④ 원소재·상품유통시스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원소재, 상품의 흐름을 잘 관리할 

시스템의 개발에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원소재 및 상품 반송은 생

산리드타임의 5개간 이내에 끝낸다. 최종제품은 완전 자동화된 창고에 반입

되어, 그곳으로부터 세계 5,500개의 소매점에 배송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유리한 점은 



○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 손쉬운 생산능력의 조절 

○ 생산설비 소유에 따른 여러 부담을 면할 수 있음 

○ 고정 코스트 비율을 제어할 수 있음 등이며,  

반대로 불리한 점은 

○ 생산계획과 생산관리가 어렵다. 

○ 품질관리가 어렵다 등이다. 

 

이상의 사업을 맡아서 취급하고 있는 Benetton사 자신은 모든 전략적인 기

능이 집중돼 있는 직접종업원이 불과 1,400명으로 되어 있는 중앙지능기관

(Central Intelligence Unit)이라고 불리워지는 소조직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1인

당 100만불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Benetton사는 새로운 시장수요(needs)에 신속대응하면서 기획, 

생산을 포함하여, 원소재로부터 제품판매까지의 모든 물류를 컨트롤하는 극

히 유연한 네트워크기업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세계적 규모로 전개하려고 하

는 것이 동사의 국제적 전략이다. 

이상 설명을 들으면 간단하나, 이만한 조직을 만들어 내는 데는 예사롭지 

않은 고생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간부족 때문에 

Panel discussion에서도 충분히 거론되지 않았으나 방문한 이태리의 방적회사

에서도 Benetton의 이름은 자주 들었다. Benetton사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장래

의 섬유산업을 모색하는 데도 꼭 금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 Panel Discussion 

특히 참고가 된 사항을 열거하면 



○ 다품종 소로트 생산이나 Quick Response Delivery는 중시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생산제품 교제시간의 단축도 고려된 기계설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 선진국 섬유산업이 정대산업이라는 이미지는 배제되어야 한다. 섬유산

업은 “산업우기”의 선례로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의한 한 피해, 소비패턴의 

변화 등을 최초로 체험한 산업인데, 전략 국제경쟁력은 단지 임금으로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비롯하여 Marketing력, Management력, Design

력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다. 

 

<표 11> 

 

 

5. 결 론 



<표 9> 유럽의 노무·전력사정 

 

 

유럽의 방적업을 자세히 보고 배워야 할 것과 참고로 하여야 할 일이 많

았다. 이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방적업, 넓게는 섬유산업이 금후 생각해야 할 



방향을 종합한 것이 표 11이다. 

이번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은, 유럽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설비

의 근대화, 합리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이러한 차이를 

낳게 한 양자의 배경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유럽쪽이 어려운 측면과 반

대의 측면이 있다. 

1) 노무사정 : 

자국 근로자는 더욱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질이 저하하기만 

하고 작업시간이 단축되어, 연간 1,600시간, 주 32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노무비용에서 점하는 사회보장 부담은 크며 시간당 회사부담

은 2,000엔으로서 매우 높다. 

2) 전력사정 : 

유럽쪽이 유리하며, 곳에 따라서는 일본의 1/2이하이다. 

 

3) 수입압력 : 

이태리에서는 쿼터가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소리도 있었으나 자유시장으

로 되어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에의 제재가 존재 한다는 것이 유

럽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유통사정 : 

금후 더욱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일본만큼 복잡하지 않다. 내사방적이 많

으나, 판매처가 일본보다 안정되어 있는 모양이며, 최대의 차이는 상사기능

이 일본은 강하다는 점이며, 이 점에서는 유럽쪽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의 강력한 합리화 투자에는 이상과 같은 배경이 있는데, 일본도 

멀지않아 유럽과 같은 환경의 도래가 예측되기 때문에, 금후의 방향으로서는 



합리화 투자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의 하나는 감가상각으로서 유럽에서는 회사에 따라 각기 다르

지만 매우 단기간에 감가상각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경제사회에너지-기반

강화투자세제 등을 활용함과 동시에 감가상각 연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주력

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일본의 과잉품질경쟁으로 치닫기 쉬운 체질

이다. 

이번 조사에서 두번째로 강하게 인상받은 점은,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의 

설비근대화는 품질향상이 아니라 코스트 다운이 주안점이라는 것이었다. 일

본의 경우 유럽과 비교하면 품질요구가 대단하며 이것이 OE사 보급의 장애

가 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과잉 품질에서 경쟁하면서 원가절감을 도

모하려는 것은 기업의 부담만 커질 뿐이며, 이러다가는 조만간에 각사 모두 

탈락하여 수입사에게 시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적절한 품질의 추구도 포함

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가발전의 도입을 많이 연구해야 한다.  

생사과 수입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럽의 실정으로 보아 일본의 방적추수

는 지금보다도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와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수는 줄어도 서독이나 이태리와 같이 

생산량은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하여 수입사에 의한 치환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여 실현하여 유럽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장개척이 필요하다. 

수입사에 대한 쿼터제는 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일시적 조치에 

불과함을 생각하여 근본적인 체력다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통, 소비시장에 대하여는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 



이점에 대하여는 유럽의 섬유시장 구조를 보다 깊이 파고 들어가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품종소량, 단납기

나 차별화에 대하여도 어디까지나 방적설비 등의 능력한계내에서 하지 않으

면 코스트와도 걸맞는 부가가치화가 실현되지도 않은채 실패하고 말지도 모

른다는 점과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설비기계의 개발을 희망한다는 것이

다. 

또한 섬유업계는 유럽에서도 많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업계간의 협

조는 유럽에서도 잘 추진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업계나 정부를 긍정적으

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하여 업계의 협조, 통일 요망된다. 

 


